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 빌 2:5-8 ) 

무더운 땅 아프리카에서 추위

가 그리운 자들에게 한국의 혹

독한 추위를 통해 까보베르데

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갑사를 드립니다. 

인내로 훈련된 마음들이 모여 사방으로 흘러 보내는 생수가 되어 우리를 약 재료로 사용하신 주

님을 찬양 합니다. 

쌓여진 말씀들이 사람을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녹아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흘러갈 때 생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진리를 깨

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그릇만큼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주권 속에

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 리본례구아 교회 사역 

까보베르데 현지인 마누엘 목사와 리노 목사

의 협력사역으로 자립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

워져 갑니다. 남 침례교단에서 정기적으로 보

내준 단기 팀들을 통해 많은 가정교회가 세

워지고 차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 합니다 

⚫ 뻬뻬 유치원 사역 

80세대가 사는 마을의 부모님들

을 전도하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

습니다 디바 사모가 원장으로 네 

명의 교사를 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 아샤다 그란지 뜨라스 사랑 마을 사역 

5여년 동안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율동과 찬

양으로 같이 먹고 놀아주었

던 아이들이 이제 성숙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

을 통해 또 앞으로 일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일을 위해 

섬겨왔던 수 많은 청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브라질 선교사 페추리샤 가 이끄는 사역을 



통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 합니다.  

 

⚫ 의료봉사 사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

게 세워진 리보네구아 교회가 의

료봉사를 통해 많은 마음들이 모

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

유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지는 기쁨의 생수가 이웃을 향하

여 흘러 갑니다.  

 

 

⚫ 기도제목 

*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  8 인승 이동 보건소 용 차량이 순조롭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  교회와 유치원, 사랑마을 사역과 의료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본질 

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 크리스챤 초등학교 설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섬겨 주신 가족 공동

체의 사랑을 힘 입고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이 승천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

아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

길 기도합니다.                       


